
바이오벤처 지원센터 자리매김?
산자부, 236개 바이오기업 지원 … 매출 1859억원에 수출 165억원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가 지원하고 있는 전국 8개 바이오벤처지원센터(BVC)가 바이오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등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 중심기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원기업은 89개 입주기업을 포함 총 236개 기업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600여개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신규 창업기업은 68개, 벤처등록 지원은 73개(코스닥 상장기업 엔바이오테크놀로지 포함)에 달했다.
특히, 2001년 매출 1859억원, 수출 165억원을 기록했으며, 창투사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434억원을 기록

했다. 특허는 지금까지 등록 153건, 출원 36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벤처지원센터는 1998년 춘천을 시작으로 1999년 대전(생명공학연구원), 2000년 전주, 나주, 진주, 2001

년 상주, 영동,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산자부는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고가 장비 등을 집적해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의 바이오벤처 신규창업, 공동연구, 공동 장비활용,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연구 기자재 등 장비구입비만 지원하고 부지·건물 및 운영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부

담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규모는 센터당 약 50억원으로 매년 10억원 내외를 5년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벤처센터 지원현황 (단위: 억원)

지역 주관기관 사업기간 전문분야
사업비
(정부)

정부 지원
-2001 2002

강원 춘천시 1998-2001 생물환경·공정 159 (58) 58 -
대전 생명공학연구원 1999-2003 생물의약 174 (54) 30 12
전북 전북생물센터 2000-2004 천연물 소재 126 (50) 25 14
경남 바이오21센터 2000-2004 생물화학소재 204 (50) 20 14
전남 동신대 2000-2004 생물농업·식품 84 (50) 20 14
충북 영동대 2001-2006 생물의약·기능성식품 70 (50) 10 10
경북 상주대 2001-2006 기능성 생물소재 99 (50) 9 10
제주 제주대 2001-2006 해양·바이오첨가제 75 (50) 10 10
합 계 991(412) 182 84

산업자원부는 춘천, 대전을 제외하고 사업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벤처지원센터가 지역별 바이오산

업 성장 기반구축과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 총 84억원을 지원해 8개 센터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정 바이오산업 분야에 전문화를 강

화하는 한편, 2002년부터 생산전문 기능인력 양성사업, 공동 홈페이지 구축, 고가 연구장비의 인터넷 공동구매

등 공동 협력 및 상호 연계사업을 추진해 전국적인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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